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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1. 

년은 포스트 팬데믹 이후 성장을 유지하는 미국과 부진한 경제의 나머지 세계로 특2024

징 지워진다 필자는 년에 인플레이션 완화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또. 2023~2024 , . 

한 우리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근린궁핍화 정책 주요국의 인구 위기 등을 세계 경제의 전망, 

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긴축 정책 때문에 미국. , 

과의 비동조화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했다 필자의 전망은 대체로 거시 경제 지표에 부합했다. .

세계 경제는 올해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다 문제는 미국 경제. 

의 호황 이면의 실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졌음에도 왜 미 대. 

중은 바이든 행정부를 불신임했는지 질문해야 한다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국 윤석열 쿠. , 

데타 등 정치적 변화가 가져올 충격도 주요 문제다 좀 더 중장기적 시간대에서는 미국 주도. 

의 경제 블록화가 가져올 세계질서의 재조정을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세계2. 

년 미 성장률 추정치는 로 와 의 전망을 크2024 GDP 2.6~2.8% IMF OECD(1.3%~1.5%)

게 뛰어넘는다 음식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는 미만으로 . , (core PCE) 3.0% 

안착했고 실업률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비자발적 실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실업률은 완4% . 

만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긴축 정책의 충격이 기업의 빈 일자리 축소로 흡수, 

되고 노동자 해고에 이르지 않아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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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미국 노동시장 구인 및 실업] 

자료:Fred

미 경제 성장은 소비 가 견인했다 년 경제위기 초반 재화 상품 중심으로 소비가 회‘ ’ . 2020

복되었으나 년 이후 서비스 상품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2022 . 

시기 재정정책으로 형성된 초과저축이 소진되면서 소비가 성장한 것으로 분석한COVID-19 

다 제조업도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생산이 정체되어 있기는 하나 년에 구축물 투자가 . . 2024

이어졌고 신규주문도 회복세다.

소득 자산 불평등과 실질임금 괴리1) ·

하지만 호황을 가리키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저소득 계층에게도 해당했을까 소득과 ? 

자산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관찰하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소득 분위 가구의 세후소득은 긴급지원의 영향으로 년에 크게 상승했1 COVID-19 2020

지만 년 이후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년부터 가구당 임금 소득이 다소 상승했2021 . 2021

다지만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년 총소득은 오히려 년에 비COVID-19 20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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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후퇴했다 반면 소득 분위 가구의 세후소득은 년부터 급격하게 늘어 년 가구. 5 2021 2023

당 연간소득은 년 전에 비해 달러 한화 약 만 원 증가했다4 36,265 ( 5,000 ) .

그림 [ 4 미국 소득 분위 가구 소득] 1

단위 ( : $)

     

그림 [ 5 미국 소득 분위 가구 소득] 5

단위 ( : $)

자료미 인구조사국   :

이와 같은 추이는 자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준이 제공하는 소득분위별 자산 통계를 살. 

펴보면 시기 모든 분위의 자산이 증가했지만 상위 소득 계층의 자산이 더 높은 COVID-19 , 

비율로 증가했다 총 자산 증가율은 소득 분위 별로 각각 . 1~5 44.4%, 51.3%, 52.4%, 

로 중위 소득 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소비와 직접 연관된 현금성 35.5%, 45.4% . 

자산액에서는 소득 분위 별로 각각 로 분위와 1~5 16.3%, 25.2%, 47.4%, 30.3%, 40.8% 1 3

분위 증가율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증가한 자산의 절대 규모의 차이는 더욱 현. 

격하다 현금 자산 순 증가액을 비교해보면 년 분기 대비 소득 분위 분위 분위. 2019 4 1 , 2 , 3 , 

분위 분위 각각 억 억 억 억 억 달러 증가했다 특히 4 , 5 1,358 , 2,920 , 7,890 , 9,240 , 57,623 . 

소득 분위의 현금성 자산은 년 분기에 이르러서야 년 분기 수준을 회복했다1 2023 1 20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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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orth Other assets

2019:Q4 2024:Q3 증가율 2019:Q4 2024:Q3 증가율

하위0~20% 3,326,116 4,802,638 44.4 831,684 967,514 16.3

하위20~40% 4,591,474 6,945,819 51.3 1,158,484 1,450,443 25.2

하위40~60% 8,382,256 12,775,497 52.4 1,664,189 2,453,185 47.4

하위60~80% 15,938,227 21,597,530 35.5 3,054,634 3,978,734 30.3

하위 80~100% 78,262,692 113,758,702 45.4 14,128,065 19,890,384 40.8

출처 :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z1/dataviz/dfa/distribute/chart/

표 < 1 소득분위별 자산 증가율> 
단위 백만( : $, %)

그림 [ 6 미국 분위별 가구 자산 ] 순증가액
단위 백 만( : $)

자료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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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 미국 분위 가구 자산 ] 1 순증가액
단위 백 만( : $)

자료:Fred

폴 크루그먼은 하위소득 구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상위소득 구간보다 많이 증가했고, 

실질 시간당 임금도 상승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줄곧 낙관했다 크루그먼은 .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근거로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의 낙승을 전망했‘ ’ 

다가 전망이 어긋나자 경제 정보를 잘못 이해한 저 정보 계층이 공화당에 투표했다고 해석-

한다1). 

그러나 애초 크루그먼 등 미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주목한 자료가 현실을 제대로 설명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시간당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년 경제위기 이. 2020

후 둘 사이에 이격이 발생한 뒤 최근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총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 . 

악화다 총노동시간의 감소도 문제였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가구 . . 

수입은 감소한다. 

1) https://paulkrugman.substack.com/p/the-chaos-monkeys-have-already-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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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 시간당 임금과 노동생산성] 

자료 :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Edq52017=100

그림 [ 9 평균 주당 노동시간] 

자료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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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결과 이해2) 

트럼프의 당선은 트럼프 지지자 확대보다는 민주당 지지자 감소 때문이었다 년 대선 . 2020

에서 바이든은 만 표를 트럼프는 만 표를 얻었다 년 대선에서 해리스는 8,100 , 7,400 . 2024

만 표 트럼프는 만 표를 얻었다7,500 , 7,700 . 

그림 [ 10 년 년 미 대선 후보자별 득표수] 2020 , 2024

트럼프가 출마한 세 번의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한 의 분석CNN 2)이 미국 정치 

참여자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 대선 결과를 정치적 올바름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논자가 많다 트럼프 역시 이‘ ’ . 

민 낙태 성소수자 의제를 갈등화 하는 이른바 문화 전쟁 을 주요 선거전략으, , (cultural war)

로 삼았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유권. ‘ ’

자의 대다수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 ‘ ’

고 생각하는 유권자 중 절반도 트럼프를 지지한 만큼 문화 이슈만으로 투표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2) Anatomy of three Trump elections , https://edition.cnn.com/interactive/2024/politics/2020-2016-exit-po「 」
lls-2024-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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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분절은 경제에 있었다 경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한 유권자는 집권 정당에 나쁘다. , 

고 생각한 유권자는 상대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했다 년 전에 비해 가계 경제가 어느 방. 4

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도 지지 정당이 갈렸다 가계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현 집권 정당을 지지했고 가계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당, 

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계 경제가 비슷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민주당 지지. 

자 비중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당선은 결국 경제 전망이 좋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 , 

하락했다고 여긴 유권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다룬 자산과 소득 통계에서도 분위 가. 5

계의 소득과 자산이 크게 늘면서 분 가계와의 격차가 급격하게 커졌다 상대적 지위가 1, 2 . 

하락한 분위 가계에서는 트럼프 지지가 자산 증가율이 높았던 분위 가계는 해리스 지1, 2 , 3

지가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저임금 빈곤 노동자보다 중산층을 대변했. ‧

다는 각계의 비판은 타당해 보인다. 



년 세계 경제와 정세전망2025

11

성별 인종 학력 간 분화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라틴계 유권자는 민주당 주요 지지세력이, , . 

었지만 년 대선에서는 많은 시민이 지지를 철회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남성의 변화가 2024 . 

컸다 년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는 라틴계 남성에게서 를 이겼지만 년 대선에. 2016 31%p 2024

서는 반대로 트럼프가 를 이겼다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라틴계 여성도 지난 대선에 비10%p . 

해 민주당 지지자가 줄고 트럼프 지지자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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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과 학력의 교차 사이에서도 정치 지향의 변화가 보인다 백인 대졸자는 트럼프에게서 . 

민주당으로 방향을 선회한 반면 백인 고졸자는 년 이후 꾸준히 민주당 지지자는 줄, 2016非

고 트럼프 지지자가 늘었다 백인 집단에서 변화를 이끈 것은 여성 대졸자였다 그러나 그 . . 

변화의 속도는 백인 고졸자 유권자 집단에서 더 빨랐다.非

   

출구조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백인 시민의 민주당 지지 철회는 경제적 이유 (CNN ) 非

외에도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음이 분명하다 대선 기간 민주당. 

에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지지 후보 없음 운동이 펼쳐졌고 아랍‘ ’(uncommitted) 

계 시민은 민주당이 가자 학살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했다 규칙 기반 질서 를 강조해 . ‘ ’

온 바이든 정부가 파시스트 네타냐후의 불법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장면은 민주당 대선 캠

페인의 호소력을 절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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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3) 2

그림 [ 20 미 국채 년물 금리] 10

년대 중반부터 년까지 근 년 간 장기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하향 추세가 이어1980 2021 40

져 오다 년을 기점으로 그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년대 이후 년간의 세계 경제 2022 . 1980 40

배경에는 중국 동유럽 러시아 등지의 세계 시장 편입과 그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 공급의 , , 

효과가 있었다 세계는 다자무역질서 아래 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이 마련한 무역 규. WTO 

범으로 흡수되었는데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미 중 수교는 중국을 저임금 노동력 공급처이자 , -

세계 상품시장으로 편입시켰다 이 기간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를 미국채로 채우는 등 . , 30%

미국채 주요 구매자로 등장했고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적자는 이와 같은 국채 매각을 통한 

달러 환류로 뒷받침되었다 중국의 채권 매입에 따른 수익률 인하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낮. 

추는 효과도 가졌다.

그러나 년 위기를 전후해 미국과 서구 주요국은 중국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을 높2008-09

이기 시작했고 트럼프 기 행정부 이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공식화되었다 보호주의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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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이 그러했듯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흐름IRA( )

이었다 중국을 문제 삼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블록화 정책에 중국 정부는 미 국채 대량 매. 

각으로 맞대응했다 여기에 트럼프 기의 미국 우선주의 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가치와 규. 2 ‘ ’ ‘

범 중심의 연대 보다 한결 더 진전된 경제 블록화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멕시코 ’ , · ·

등 우방국과의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그림 [ 21 고소득 국가의 중국 비관세 장벽] G20 對

출처: https://cepr.org/voxeu/columns/protectionism-was-threatening-global-supply-chains-trump

그림 [ 22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 
단위 백 만( : $)

자료: https://ticdata.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tic/Documents/slt_table3.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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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 정부가 극우 운동의 확산을 배경 삼아 강도 높은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하고 2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럽 일본 등 자본주의 주요국이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직면했고 미. , ( ) , 

국 역시 경제활동참가율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노동력 부족이 만성화되는 가운

데 빈 일자리의 상당수는 이민자로 채워졌다 미국의 이민자 노동 공급은 년 위기 이후 . 2020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경제활동인구 중 미국 출생자 비중은 년 월 에2019 12 17.1%非

서 년 월 로 늘었다2024 12 19.0% . 

그림 [ 23 미국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 명( : , %)

자료         :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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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4 미국 경제활동인구 중 출생지별 추이] 
단위 억 명( : ) 

자료      :Fred

다만 트럼프가 공화당의 지지를 확고히 확보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는 극우. 

에 가까운 보수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프리덤코카스를 등에 업고 공화당 장악력을 확

대하려 하지만 프리덤코커스의 영향력은 아직 하원에 머무르고 있다 프리덤코카스는 현재, . 

로서는 공화당을 대표하지 못하며 상원 원내대표로 비 트럼프계인 존 튠 의원이 선출되면서 , -

공화당 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트럼프가 관세 이민 정책을 꺼내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의회, . 

를 설득하기보다 공격하는 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트럼프의 태도는 의회를 상대. 

화하고 견제 받지 않는 행정 권력을 추구하는 포퓰리즘 더 나아가 파시즘 에 맞닿아 있다 이( ) . 

때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에 의존할 수 있는 정책이 관세 이민 정책이다, 3).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듯 특정 기업이 행정부와 밀접히 결합하고 정부 정책에 , 영향력을 행사

하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다. 

3) 크루그먼은 관세와 이민자 추방 정책이 다른 정책 수단보다 행정부의 재량에 좌우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시대 미국 자본주의가 정실 자본주의 로 흐를 것으로 우려한다‘ (cro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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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우리는 지난 년의 추세와 다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마주하게 될 것 같다 장기, 40 . 

금리 추세 역시 년 위기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금2020 . 

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관세 장벽에 따른 혼란으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는 소폭으. 

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각국이 이민을 제한하고 관세를 높이며 경제 안보 블록화를 추구하는 세계 자본주·

의는 년 대공황 이후와 흡사하다 년 전 블록 경제의 결과는 파시즘 정권의 탄생과 1929 . 100

세계대전이었다.

한국3. 

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잠정 로 집계되었다 분기 성장을 제외하면 분2024 2.0% . 1 1.3% 2

기 분기 의 저조한 성장을 보였다0.2%, 3, 4 0.1% .–

유럽 일본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 부진이 더욱 도드라진다, , . OECD

가 추정한 한국 갭률GDP 4)은 년 이래 줄곧 마이너스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 . 2.0%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수년 째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COVID-19 

대응으로 재정정책 대신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그 뒤를 이어 감세와 재정 , 

긴축에 앞장선 윤석열 정부의 합작품이다.

2020 2021 2022 2023 2024

갭률GDP -2.5 -0.6 -0.3 -1.0 -0.4

자료 한국은행: 

표 < 2 한국 갭률> GDP 
단위 ( : %)

4) 갭 실질 잠재 GDP = GDP-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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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총 세출은 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조 원 증가했지만 여전히 년 2024 529.5 29 2022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실질 총세출로는 규모가 감소, GDP 

한 것이다 정부 기여도 역시 에 머물렀다. GDP 0.4%p . 

그림 [ 25 한국 정부기여도와 정부 총세출] GDP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 

년 국세 수입은 조 원으로 예산 조 원 대비 조 원이 덜 걷혔다2024 336.5 (367.3 ) 30.8 . 

년 년에 덜 걷힌 세금을 합치면 총 조 원에 이른다 전체 내국세 중에서는 2023 , 2024 87.2 . –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었다 년에 조 원 걷혔던 법인세는 년에는 조 원. 2022 103.6 2024 62.5

만 걷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득세도 감소했지만 그 감소폭은 법인세에 미치지 . 

못했다 반면 모든 소득 계층이 나눠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소폭 증가했다 결국 윤석열 . . 

정부의 감세는 법인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초부자감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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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6 한국 세수 초과 결손과 법인세] ·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긴축 정책은 노동자에게는 임금 감소로 돌아왔다 최근 년 간 노동자 . 5‧

임금 상승률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고 심지어 년부터 년까지는 실질임금이 2022 2024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이었다 실질임금 하락은 내수 감소로 이어졌다 국민계정 민간소비 . . 

성장률은 년 에서 년 년 로 하락했다2022 4.2% 2023 1.8%, 2024 1.1% .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임금 상승률 -0.7 2.0 -0.2 -1.1 0.2*

경제 성장률 0.5 4.6 2.7 1.4 2.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월 기준: , *2024 11「 」 

표 < 3 한국 실질임금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에 있어서도 전체 고용률은 대에서 등락하였으나 질 낮은 일자리는 늘어난 반69% , 

면 전일제 일자리 취업은 감소했다 동아일보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5)에 따르면 주 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년 에서 년 15 2020 5.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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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했다 반면 전일제 노동자는 년 에서 년 로 감소했다6.2% . 2020 76.3% 2024 74.8% . 

특히 대 취업자 중 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수가 만 천명에서 만 천명20, 30 15 34 4 41 6

으로 크게 늘었다.

년에 경상수지와 수출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 2024

증대보다는 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년 상품 수출은 억 달러였고 수입은 억 . 2024 6,962 5,961

달러다 수출액은 년 비해 억 달러 증가한 데 그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수. 2022 1.9

출액은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액은 년에 비해 억 달러가 줄었다 실질임금 감. 2022 826 . 

소 내수 부진의 결과다, .

경상수지 흑자 억 달러 중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억 달러였다 해외 특히 미국 자990 286 . ( ) 

산시장의 호황이 투자소득 흑자를 이끌었다 대외금융자산은 년 분기말 기준 조 . 2024 3 2

억 달러로 늘었고 순대외금융자산도 억 달러였다 투자소득수지 흑자액은 5,135 9,778 . 2021

년과 년에 전년 대비 각각 급증하는 등 최근 년 간 증가했다2023 42.2%, 32.7% 5 108.4% .

 

그림 [ 27 한국 상품 수출과 수입] 
단위 억( : $)

자료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 

5) 파트타임 근로 만 명 역대 최다 풀타임은 년새 만 명 줄어 180 , 1 19 (2024.8.23., https://www.donga.com/news/E「 」
conomy/article/all/20240823/126663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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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4분기말 -2,160억달러

24.3/4분기말 9,778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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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8 순대외금융자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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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분기말
2조 5,135억달러

21.2/4분기말
1조 5,902억달러

24.3/4분기말
1조 5,357억달러

그림 [ 29 대외금융자산 부채 추이 ] ·

한국 사회의 쟁점1) 

극우 대중운동의 성장(1) 

윤석열 군 수뇌부가 구속 수사 중이지만 이들의 쿠데타를 실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윤, . 

석열 김용현 등 월 일 쿠데타를 주도한 무리의 입장에서는 실패일지 모르나 우리 사회, 12 3 , 

에서 계엄 을 선택지 중 하나로 만들었다 심지어 계엄을 적극 지지할 사람도 적게 잡아 ‘ ’ -

를 넘는다 는 사실 만으로도 월 일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충격이 크다 윤석열 및 10% - 12 3 . 

일당에게는 자신의 쿠데타를 지지할 세력이 상당하다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그 믿음이 현, 

실에 부합했거나 부합해 가고 있음을 확인 중이다 내란 이후 윤석열이 내놓은 수 차례 . 12.3 

담화와 서신 등은 모두 극우 세력을 청자로 삼고 이들에게 물리적 결집을 하라는 선동이었‘ ’ 

다 만약 현 여론 지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실패를 장담할 수 있을까. ? 

극우 대중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전히 양지에 서게 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로버트 . 

팩스턴은 파시즘을 윤리적 법적인 제약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 ․

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 로 규정하며 그 전개를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이슈페이퍼 JBLI 2025-01

22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실패로 기존 정치제도의 역량으로 해. , 

결할 수 없는 긴장이 야기되며 파시즘 운동이 탄생한다 이어 파시즘 운동은 정치 제도에 진. 

입하여 뿌리내리고 군 경찰 사법부 등 엘리트층과의 공조를 통해 집권까지 이어진다 이후 , , . 

파시즘 정당이 국가 기구를 본 딴 동형 기구 로 만든 특권 국가 와 표준 국가 가 협력과 갈‘ ’ ‘ ’ ‘ ’

등 속에 공존하는 이중 국가 상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파시즘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 ’ . 

하겠다며 영구혁명 의 인상을 만드는 급진화와 보수적 정치세력으로의 정상화 사이에서 동‘ ’

요한다 한국에서는 파시즘 운동이 정치 제도에 진입하여 뿌리 내린 단계까지 나아갔고 지. 2 , 

배계급과의 공조를 통한 집권도 가능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신진욱은 민주화 이후 극우의 확장을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초기적 조직화4 . 1) : 

년 사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창립 대규1987~1989 , , , 2) 

모 조직화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 뉴라이트 탄생과 조직화 극우의 대중화 박근혜 전 : , , 3) : 

대통령 탄핵 이후 자발적 시민 참여 증가 극우의 주류화 권력화 윤석열 정권 기, 4) · : . 

촛불과 박근혜 탄핵은 역설적으로 극우세력이 자발적으로 동원된 대중을 조직화할 2016-17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들은 매 주말 대중집회를 개최하며 조직을 다졌고 동시에 영향력. (

의 크기와 별개로 정치세력 일원으로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 이들이 성장세가 가팔라진 것) . 

은 년 무렵이다 신진욱은 조 미 하노이 회담 결렬이 계기였다고 분석하지만 그보다는 2019 . - , 

조국 사태가 변곡점이었다고 진단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에 . 2022

실패하면서 전광훈 세력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나섰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최고

위원 당선을 지원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의 우경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직 국민의힘과 자발적으로 동원된 극우세력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문제는 이념이라 할 만한 게 남아 있지 않다는데 있. 

다 쿠데타 이후 자력으로 정치적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국민의힘 주류는 극우 대. 12.3 

중운동과 적극적으로 밀착했다 일정 국면 종료 이후 국민의힘이 극우 대중운동과 거리를 두. 

기 위해 치를 대가는 상당히 클 것이며 어쩌면 분리하지 않은 채 집권을 위해 공조하는 단3

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을 극우세력과 동일시하며 대응할수록 극우세력이 수령 할 . 

대가가 커질 것이라는 역설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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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중운동이 성장한 배경에는 경제적 위기가 놓여 있다 그러나 . 경제적 좌절을 겪은 

저소득 저학력층이 극우화되기 쉽다는 식의 일각의 진단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한· . 

국 극우 세력의 성장에 담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진단도 객관적 토대를 상대화하는 접근이다. 

직면해야 할 문제는 이미 오래전 대두된 장기 저성장 이다 다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한‘ ’ . 

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후반대로 낮아져 이미 성장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1% 2% . 

여기에 소유자 계급의 지대 소득 불로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로서 ( , )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 각 계층의 일정한 세력화로 그들의 경제적 . 

분배를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성장이 없어도 자본소득은 유지될 때 각 개인이 자. , 

신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대 수익 추구 동참이다 그것이 . 

한국에 만연한 주식 코인 부동산 열풍과 공정성 입직에 따른 지대 소득 보장 요구다, , ‘ ’( ) 6). 

서울서부지방법원 건조물침입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던 사람의 수기가 화제가 되었다 그는 . 

민주 와 공화 를 분리하며 민주적 권력 아래 공화를 위협하는 정책과 입법이 시행되었고‘ ’ ‘ ’ , , 

개인에게 성취 대신 의존을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자유 와 민주 를 대립시키는 기존의 도식. ‘ ’ ‘ ’

과 달리 민주 와 공화 를 대립시킨 점이 의미심장하다 년 헌법으로 성립된 민주주의‘ ’ ‘ ’ . 1987

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형식이 그 한계였고 민주 는 자유 로 흡수되어 버렸다, ‘ ’ ‘ ’ . 성장이 멈

춰갈수록 민주 의 외피를 쓴 자유 로는 이해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마주했음을 우리 사(‘ ’ ) ‘ ’

회 구성원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는 상위 계층의 지대 추구. ‘ ’

에 관여하지 않으며 고착을 지지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와 조국의 . 

위선 은 그 상징이었다 극우 대중운동이 파산을 맞이한 자유 대신 공화 또는 무솔리니‘ ’ . ‘ ’ ‘ ’ (

와 히틀러가 사회주의 를 내걸었듯 진보 운동의 것으로 여겨지던 이념 가치를 내세울 가능‘ ’ ) ‧

성도 진지하게 대비해야 한다 복지 쇼비니즘 은 이미 오래된 개념이다. ‘ ’ .

우리는 저성장을 진지하게 직면해야 한다. 자본 성장의 물질적 한계로 누가 설사 운동세력(

이 집권하더라도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마르크스) . 

6) 물론 이 역시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자본주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세기 초 지대 추구 자본주의는  , . 20
독점 금융자본 제국주의 로 개념화되었다 년대 이후 자본 소득 보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자본주의는 금융‘ ’, ‘ ’, ‘ ’ . 1980 ‘
자본주의 금융세계화 등으로 개념화되었다 최근 브렛 크리스토퍼스 등은 지대 추구적 자본주의를 ’, ‘ ’ . “rentier capital

로 개념화한다 필자는 현시점에서는 지대 추구 행위가 사회구성원 전체에게로 확대된 만큼 지대 자본주의 또는 ism” .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좀 더 직관적인 용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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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로 단순화하면 결국 총 노동시간 증가다7) 그러나 세계 노동시장 확대는 한계에 부딪. 

혔고 블록화와 보호주의로 오히려 축소될 상황이다 한국은 낮은 출산율에 인구 특히 생산인. (

구 도 감소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지대 추구 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지대 추) . ‘ ’ . 

구자의 자유 와 권리 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 할 이념이 무엇인지 답해야 ‘ ’ ‘ ’ , 

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 는 대답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엄밀하게는 민주주의 는 이념이 아. ‘ ’ . ‘ ’

닌 제도 또는 정체 이고 전후 서구 민주주의를 뒷받침한 이념은 자유주의 케인스주( ( )) , ‘ (政體

의 였다)’ .

극우 대중운동의 조직적 기반인 개신교 교회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 극우 대중집회에 . 

눈에 띄게 늘어난 대 참여자 중 다수는 어린 시절부터 개신교 교회에 출석한 신도20-30

로 알려져 있다 보수 개신교계 교회는 건물 관계망 노하우 등 유 무형의 자산을 가진 . , , ‧

극우 대중운동의 진지다 교회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기구로서의 역할은 담론 형성에 머무. 

르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교회의 물질적 역할은 국가가 채우지 못하는 아이 노. , 

인 장애 돌봄 공백을 담당해온 데 있다 교회는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교인의 삶을 안, . ‘

전 하게 보호 하는 테두리가 되어왔고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안전 을 위협하는 적을 ’ ‘ ’ , ‘ ’

향한 공포 담론이 유통됐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돌봄 포기와 반이민 반퀴어 운동의 연결. , 

을 눈여겨 봐야 한다.

승자독식 정치체제의 위기(2)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제 공화국 헌법의 요체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을 겸하는 막6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 

민주적 외양과는 반대로 대통령에게는 의회에 비해 훨씬 강력한 권력이 부여되고 그 정, 

당성이 보장된다 수십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회를 부정한 대통령도 정부 곳곳에 자. 

신의 사람을 채워 넣고 시행령을 통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손을 거쳐 임명되어야 하기에 발생한 최근의 혼란상에서도 현행 

7) !≡#$ 신규 자본 투입보다 노동 투입이 감소할 때 유기적 구성 고도화 이윤율과 자본축적률이 하락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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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확인된다.

또한 대통령제는 선거 승자에게 모든 행정권력을 독점시키는 단순다수제의 가장 극단적

인 형태다 큰 판에서 한 번 이기면 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획득하는 시스템에서 지지층. 5

을 결집시켜 상대를 제압하는데 몰두하는 진영 싸움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기란 어렵

다 행정 권력의 승자독식 제도는 의회에서도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동력이 된다. . 

운동사회는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 확대를 주장해왔지만 애초 대통령제 아래에서 다당제

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사례도 적을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대통령제 아래에서 의. , 

회 권력 분점은 쉽사리 수용되기 어려운 선택지다.

퇴진 광장과 일상의 잠잠함(3) 

이번 퇴진광장은 년 보다 깃발과 조끼가 환대받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모일 2016-17

수 있었다는 평을 종종 접하고 있다 우리에겐 대 여성 성소수자의 발언이 울려 퍼. 20-30 ‧

진 광장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에겐 일상이 과 같았다는 이들의 호소에12.3

서 민주주의의 공백을 찾아 메울 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번 광장이 이전의 광장보다 더 열려 있다거나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다는 평에 

대해서는 보다 차분하게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광장은 언제나 대중의 자발성이 극. 

대화되는 공간이었고 현실의 한계를 뛰어 넘는 비전이 제시되었으며 새로운 주체가 등장

하곤 했다 이번 광장이 이전의 광장들에 비해 특별히 더 자발성이 높았거나 상상력이 발. 

휘되었거나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 

아무리 용광로 같았던 광장도 마냥 지속되지는 않았으며 종료가 있었다는 경험이다 매번 . 

광장 이후 손에 잡히는 무엇을 남기지 못한 것은 광장의 열기와 성과를 거대 정당이 휩쓸

어 가서라기 보다는 광장의 에너지가 본래 무형이어서라는 게 진실에 더 가까운 서술일 

것 같다.

이번에도 우리는 광장의 열기보다 일상의 잠잠함에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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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과 이번 광장의 가장 큰 차이는 광장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시민 중 상당2016-17 ‧

수가 광장과 자신을 굳이 연결 지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쿠데타 세력에 맞서는 운동. 

마저도 거대 양당의 진영 대립으로 치환해버리는 여론 지형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광. 

장에 나오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기록해 놓는 것은 우리의 숙제다.

이번 퇴진 광장에서 민주노총의 한남동 집결 투쟁이 정세를 고양시키는 효과는 있었으

나 그것이 년 광장에서보다 더 큰 역할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현재는 퇴진 , 2016-17 . 

광장의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가 보다 희미해졌고 대중에게 민주노총은 노동자계2016-17 

급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투쟁 경험이 많은 여러 단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 . 

대중투쟁을 주도하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퇴진 이후 사회의 재구성은 기존 정치질서 

내부로 수렴될 것이다 이 때 광장이 포퓰리즘의 재료로 활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운동사. . 

회는 이를 대비하며 새로운 사회 방향을 보다 첨예하게 다듬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 위기(4) 

년 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위를 유지하던 삼성전자는 산업에 쓰이는 30 1 AI

고대역폭메모리 양산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주력 생산품인 도 수(HBM) . D-ram

율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내외에서 쏟아지, 

고 있다 이미 년에 설계 결함으로 조 원 대 리콜이 있었다 최근에는 수율 . 2019 D-ram 8 . 

문제로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에 자사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S25

경쟁사인 메모리를 탑재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Micron . TSMC

율을 보이며 수주에 실패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업부가 설계한 엑시노스 모바일 애플, LSI 

리케이션 프로세서 는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 모(AP) S25 

델에 탑재되지 못했다 파운드리 사업부와 시스템 사업부의 년 영업손실은 약 . LSI 2024 5

조 억 원이다1,800 .

삼성전자 위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 족벌 경영체제의 산물이다 삼성 . 

그룹 전체가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회계 부정 자료 은닉 등 비정상적 행위에 동원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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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재용 지배체제가 완성된 후 족벌 내 기업들은 이재용 비위 맞추기를 최우선 과제로 . 

삼을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는 장기에 걸친 연구 개발 투자 대신 단기 성과 도출에 전. ·

념했고 설계 결함은 차세대 공정 전환을 꺼내 덮곤 했다 결함 해결없는 공정 전환이 누. 

적될수록 수율은 낮아졌고 결국 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수탈적 원하청 HBM . 

관계도 위기의 원인이다 의 파운드리 사업은 원천기술을 가진 다수의 중소기업이 . TSMC

참여한 공급사슬로 이루어진다 대만 의 절반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며 도 중소. GDP TSMC

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삼성전자 등 재벌기업은 하청업체를 종속 지. ·

배하는 수탈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란 

어렵다 이와 같은 독점과 지배력은 삼성전자의 위기를 한국 경제위기로 쉽게 전이시킨다. . 

위기의 원인을 도외시하고 삼성전자의 민원을 수용해 노동시간 유연화를 획책하려는 더불

어민주당의 행보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우리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막고. , 

족벌 경영 체제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해야 한다 그렇다해서 주주자본주의 가 대안일 수. ‘ ’

는 없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년 쟁점과 과제4. 2025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해도 거시경제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증세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논란. 

으로 드러나듯 기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실질임금 감소. 

와 내수 부진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제조업 가동률지수와 생산능력은 완만하게 상승했으나 하반기 들어 제조업 신규취업

자 증가 속도가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침체로의 진입이 지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외의 위험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만큼 내. 2% ․

외의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트럼프 기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은 전세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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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세 장벽을 높이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지원 정책은 증세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정책에 그

칠 것이고 경기 부양 효과도 단기간에 머물 것이다 오히려 증세 없는 현금 지원으로 공급을 . 

초과하는 수요 진작이 이뤄진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반대급부를 우려해야 할 것이다 전 세. 

계에 트럼프 기 미국의 관세 장벽이라는 골칫덩어리가 던져진 상황에서 공급을 초과하는 2

재화 수요 진작은 한국도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경기가 양호한데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반이민 정책으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져 한국 통화정책의 폭도 제약적이다 경기 침체가 예견되어도 금융당국이 금리를 대폭 . 

인하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나마 반도체 업사이클과 설비 투자는 올해 한국 경제의 악화를 완화할 것이다 한국 .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업은 재고가 줄면서 동시에 생산이 늘어나는 호

황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설비투자가 증가했으며 호황 사이클인 . 

올해에도 설비투자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 

는 구조적 문제에서 초래된 것인 만큼 삼성전자의 부진은 지속 될 전망이다.

그림 [ 30 제조업반도체 제조업 설비투자] ‧
단위 십억 원( : )

자료산업통계분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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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민주주의 전선의 앞에는 어떤 원리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것인지가 먼저 세워져야 한

다 그 원리가 공적인 것 의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핵심적으로는 지대 추구자. ‘ ’ . 

들과의 전선이다 불로소득에 지지 않는 새 사회를 열자. .

우리는 저성장 자체를 수용하며 저성장이 장기화 될 때 사회를 지탱할 버팀목을 마련해‘ ’ 

야 한다 그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지대 추구를 문제 삼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제도다 금융거. . 

래세 자산 과세 등 불로소득 과세를 포함한 누진적 조세 제도 도입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 .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의힘과 함께 금융투자소득 가, , 

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철회했다 증세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불. 

평등과 양극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우리는 확장재정과 증세를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 단기. . 

적으로는 최소한 윤석열 정권의 감세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임금제 쟁점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단순화하면 각 개인에게 무‘ ’ . “

엇을 기준으로 물질적 보상을 할지 라는 질문에 대한 운동진영 특히 노동운동 나름의 답” , 

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임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는 핵심적인 . , 

이데올로기 전장이다 지대 추구에 맞서 호봉제를 우리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최선일. 

까 호봉제가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잘못됐지만 극단적 저출산 사회에서 생애주기 ? , 

반영이라는 호봉제의 근거도 약해지고 있다 호봉제의 물질적 토대도 빈약하다 최소한. . , 

근속보다 경력 보상을 요구하는 편이 더 정당하다 임금제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 .

앞으로 전개될 국면에서 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우경화가 더 심하게 관철될 것이다 운동 . 

진영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쟁점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성장 정책 대통령제 보호. , , 

위기 책임 전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를 외치며 집권 후 성장률을 대로 회복한다는 목표“Growth first” 3~4%

를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률 저하는 자본 축적 고도화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 , 

롯한다 구조적 원인을 놓아둔 채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은 대중. 

을 향한 사기에 가깝다 그 같은 선언은 그것이 불발되었을 때 한국 사회의 우경화를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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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개헌 논의를 미룬 채 탄핵 후 조기대선으로 넘어가자는 민주당의 태도는 쿠데타를 초래

한 현 정치제도의 불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같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쿠데타. 

를 기도했고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공화국은 종언을 맞았다 설사 탄6 . 

핵이 인용된다 해도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선의에 공동체의 안전을 기대는 상황에 맞닥뜨려

야 한다 극우 대중운동의 성장세가 이렇게 가파른 상황에서 년 뒤 정치 지형은 누구도 . , 5

장담할 수 없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은 중요한 전선이다. . 

극단적 폭력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피할 수 없

는 과제다 개헌의 주요 방향은 대통령 권한 약화 혹은 폐지 의회 권한 강화와 . (1) ( ), (2) 

비례성 확대 소환제다 많은 의제를 나열하여 헌법에 기입하려는 방식의 개헌으로는 현 , . 

국면에서 의미 있는 개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당면 과제로는 대통령제 자체를 . ‘ ’ 

손보는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공화국을 명문화하는 개헌 운동을 장기 과제로 , 7

가져가자.

삼성전자 실적 부진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저성장 을 노동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 투입 증( )

대로 대처하려는 자본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동에도 맞서야 한다 이재용의 삼성 재벌 지배 자. 

체가 삼성전자 위기의 원인임을 지목하고 위기의 책임을 사회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맞서자.


